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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 알고보니 
염색한 개

37년 전 목숨 구해준 소방관 찾은 간호사

118쪽의 병원비 청구서
코로나19로 두 달여 간 입원 치료

를 받은 남성이 112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 폭탄을 맞았다.

13일‘시애틀타임스’에 따르면 마

이클 플로(70)는 지난 3월 4일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워싱턴주 이

사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

았다. 가망이 없다는 의사 소견으로 

가족과 전화로 작별 인사를 나눴을 

만큼 상태는 위중했다. 그러나 여러 

고비를 넘긴 끝에 플로는 입원 62일 

만인 지난달 5일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의료진은 그에게‘기적의 

아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죽을 고비를 넘기고 퇴원한 그에게 날아온 것은 

112만 2,501달러에 달하는 병원비 청구서였다. 181쪽에 

코로나19 최전선인 뉴욕 병원으로 자원한 간호사 디어

드레 테일러(40)는 얼마 전까지 37년 전 자신을 화재 사

고에서 구해준 한 소방관을 찾기 위해 애썼다. 다시 만나

면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간호사의 소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디어드레 테일러는 현재 뉴욕 브루클린의 한 병원 중환

자실에서 2개월 넘게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을 치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서 남편, 두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던 그녀가 뉴욕 지원에 

나선 이유는 사실 자신이 4살 때 겪은 일과 관계가 있다. 

1983년 12월 당시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살

았던 디어드레는 집에서 화재가 일어나 연기 때문에 의식

을 잃고 말았다. 그때 디어드레를 구해줬던 이가 바로 유

진 푸글리스 주니어라는 소방관이다. 

디어드레는 성장하면서 당시 자신을 구해준 소방관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온라인으로도 소방관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찾

지 못해 37년 전 화재 사고가 기록된 신문의 기사를 스크

랩해두고 간직하며 생명의 은인을 생각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다. 얼마

전 뉴욕 소방관들이 야근을 하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왔다. 그때 그녀가 

신문 스크랩을 방문한 소방관들에게 보여주며 유진의 소

달하는 책 한 권 분량의 청구서에

는 중환자실 사용료와 무균실 처리 

비용 등 상세 내역이 기재돼 있었다.

중환자실 사용료는 하루 9,736

달러로 책정돼 있었다, 42일 치 무

균실 처리 비용은 40만 9,000달러, 

29일 치 인공호흡기 사용료는 8만 

2,000달러에 달했다. 상태가 위중

했던 이틀 동안 쓴 10만 달러도 포

함됐다.

다행히 플로는‘메디케어’가입자

로 자비 부담은 면하게 됐다. 그는 

“미국은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

장 비싼 나라”라면서“내 목숨을 

구하는 데 100만 달러나 들어갔다. 납세자들이 내 병원

비를 대신 부담한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든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식을 묻자 그중 한 명이 그를 잘 안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

오랜 세월 찾은 생명의 은인의 소식을 접한 그녀는 그

날 교대 근무가 끝나자마자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24

년 전 소방관을 그만두고 현재 75세가 된 유진은 자신이 

구한 4세 소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아이를 

만난 적은 없지만 항상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했다.”

면서“나 역시 당시 신문에서 스크랩한 것을 25년째 벽에 

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금은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

아 감염 예방을 위해 만날 수 없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반

드시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상에 이런 일이

중국에서 

또‘ 판 다 

개’소동이 

일었다. 

10일 사

우스차이

나모닝포

스트에 따

르면 중국 

쓰촨성 러

산시에서 반려견을 판다처럼 염색시킨 여성이 적발

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3일 러산시에서 판다를 안고 운전하는 사

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격자가 제공한 동영

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차량 소유주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판다는 

다름 아닌 소유주의 반려견으로 밝혀졌다.

차량 소유주‘양옌’은 반려견을 판다처럼 염색시

킨 이유에 대해 본래 흰색 털을 가진 차우차우 종의 

반려견‘메이니우’(아름다운 소녀)가 판다를 쏙 닮

아 염색으로 귀여움을 살리려 했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천연 염색약을 사용했기 때문에 반려견에게 전

혀 해롭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양옌의 반려견‘메이니우’는 몇 달 전에도 유명세

를 치렀다. 당시 목줄을 차고 네발로 횡단보도를 건

너는 메이니우의 모습이 영락없는 판다여서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반려견 염색에 대해 지역 동물단체

의 한 전문가는“염색약이 아무리 반려견에게 해가 

없다 하더라도 모든 반려동물은 올바른 방법으로 사

랑받아야 한다. 존엄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

다. 세계적 동물권단체‘페타’(PETA)도 동물 학대라

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애견카페가 개를 판다처

럼 염색 시켜 물의를 빚었다. 당시‘판다의 고장’으로 

불리는 쓰촨성 청두시의 한 애견카페 주인은 자신이 

기르는 차우차우 6마리를 판다처럼 염색시켰다. 심

지어 애견인들에게 1천500위안(약 230달러)에 애완

견을 판다처럼 염색해주겠다고 홍보해 지탄을 받았

다. 논란이 일자 카페 측은 염색 서비스를 중단했다. 

▲ 디어드레(왼쪽)와 유진, 37년 전 화재 사고 기사. 

사진= nydailynews.com 캡처 ▲ 중국에서 반려견을 판다처럼 염색시킨 여성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CCTV 캡처

▲ 코로나19 완치 후 퇴원하는 플로. 그는 

112만 달러가 넘는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다. 

사진=seattletimes.com 캡처


